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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철야 중 ‘나의 안에 거하라’ 찬양을 드리는데 

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]

* 하나님 말씀 *

나 여호와의 품에 거하라.

환난의 피난처는 오직 나 여호와의 품이니 

신부들아

회개하고 기도하여 나의 품에 거하라.

너희의 영이다.

진정 너희의 영이 내 품에 거해야 한다.

나 여호와는 영이니 

너희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날마다 나아와 

내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느냐.

내 안에 거하라 함은 

나와 일체되라 함이니

너희는 나 여호와가 울 때 같이 울고 

웃을 때 같이 웃으며 

사랑할 때 같이 사랑해야 한다.

무엇으로 너희는 나 여호와와 일체될 것이냐.

말씀이다.

이 시대 표상자 선생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

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 받아 알면

나와 일체되는 것이다.

또한 나와 일체되는 것은 

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니 

행하여 나 여호와와 일체된 자

영원히 환난과 심판을 면하리라.

이 말은 나와 일체된 자는 

삶도 천국, 마음도 천국, 영도 천국이란 말이니

이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느냐. 

휴거가 아니겠느냐.

너희는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며 

성령 안에 거하여야 하며 

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.

나 여호와가 말씀이고 성령이고 사랑이니 

삼위는 일체이니 

삼위 안에 너희가 거해야 

예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을 수 있노라.

내 안에 거하여도 

너희 영혼이 보다 나의 중심권에 가까이 있길 원한

다.

말씀을 행할수록 

회개할수록 

기도할수록 

사랑할수록 

내 중심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니 

표상자가 바로 선생이다.

그러니 섭리사 신부 모두는 

선생처럼 내 안에 바짝 붙어 

나의 심정 

나의 호흡 

나의 사랑 

나의 눈물을 

온전히 느끼길 원한다.

온전함을 입으라 함은 나와 일체되란 말이 아니냐.

나 여호와의 중심과 하나 되란 말이 아니냐.

내 안의 중심에 무엇이 있겠느냐.

누가 있겠느냐.

성령과 예수와 선생이 있다.

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실천자인 선생의 영이 

삼위와 함께 

내 안의 중심 중의 중심에 있으니 

그래서 선생이 나 여호와의 중심인 말씀을 

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냐.

그리하여 선생이 전하는 말씀은 

나 여호와의 능력 있는 전능한 말씀이다.

죽은 너희 영과 혼과 육과 마음을 살리는 말씀이니 

생명이니 

너희는 진정 그 말씀을 나 여호와처럼 여기며 

선생과 함께 행할지어다.

나의 안에 거하라.

내 안에 거한 자 환난을 피할 것이며 



내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속에 거한 자 

환난을 피할 수 없으니 

너희는 어서 시대 재림 복음을 외치어 

준비된 자를 내 품으로 데려오라.

주와 대역사는 전도의 대역사요 

환난을 피하는 구원의 대역사다.

너희들 중 나 여호와의 품에 있다고 

자신하는 자 있느냐.

기도하고 자신의 영 혼 육 마음을 점검해보아라.

나 여호와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

찬양하고 회개하고 있는지 

선생을 증거하고 선생을 사랑하고 있는지 

자신의 삶을 살펴보아라.

진정 나 여호와의 품에 거할 때다.

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의의 공적을 쌓을 때니 

나 여호와의 품은 

오직‘의’로써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. 

천국이 그러하지 않느냐

그‘의’중 너희가 반드시 쌓아야 할 

두 가지가 있으니

보낸 자 선생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 

바로 선생을 사랑하는 일이다.

이는 보낸 자 선생을 사랑하는 것이 

삼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

또 한 가지는 사탄을 멀리하고 대적하여 

그들을 멸하는 것이니 

이는 너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

호시탐탐 그들이 노리고 있음을 깨닫고 

근신하라 함이다.

진정 깨어 있으란 말이니 신부들아

이 두 가지 의를 쌓아 

나 여호와의 품에 영원히 거하여 

재림의 환난을 피하여라.

(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한 천사가 나타나 

어떤 사람의 영의 머리를 칼로 두 동강을 내었습니

다. 

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)

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 

그 영의 말로를 보여주었노라.

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의를 쌓아 

나 여호와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여라.

그것이 천국이고 

재림을 온전히 맞이한 휴거이니 

지켜 행할 자는 행할지어다.

사랑한다.

나 여호와가 영광의 날에 말하였다.

안녕!


